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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노피, 항고혈압 복합제 ‘아프로바스크정’ 국내 출시 
 

* 국내 최초의 이르베사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 단일제 각각 처방받던 환자에 복약 순응도 향상 

및 효과적 혈압조절 기대 

* 이르베사르탄 단독요법 대비 높은 혈압 강하 효과 및 혈압 정상화 비율 확인 

 

 [사진] 사노피 항고혈압 복합제 ‘아프로바스크정(성분명 이르베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  

 

대한민국 서울, 2024 년 2 월 1 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이 한독과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이르베사르탄과 암로디핀으로 구성된 항고혈압 복합제인 ‘아프로바스크정(성분명 

이르베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을 2 월 1 일 출시했다. 

 

아프로바스크정은 이르베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고혈압 치료제로 2023 년 

11 월 28 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아프로바스크는 사노피와 한독이 2019 년 10 월 체결한 

항고혈압 복합제 국내 개발, 제조 및 허가를 위한 협력 계약을 통해 탄생했으며 사노피는 원개발사로 제품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추후 한독과 함께 프로모션 및 제품 유통을 할 예정이다.  

 

고혈압 환자 60% 이상은 단일 약제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기전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항고혈압 약제 

병용이 필요하다. 이 중 안지오텐신차단제(ARB)와 칼슘경로차단제(CCB) 병용요법은 2 제 요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약 67.8%) 조합이다. 

 

아프로바스크정은 안지오텐신차단제 이르베사르탄과 칼슘경로차단제 암로디핀의 복합제로 치료를 단순화해, 

각각 약제를 처방받던 환자에게 복약 순응도 향상과 효율적인 혈압 조절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르베사르탄은 

안지오텐신차단제(ARB) 계열 항고혈압제 중에서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수축기 혈압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2 형 당뇨병과 미세알부민뇨를 가진 고혈압 환자에서 신장 보호 및 2 형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병 진행을 

 

* 사노피의 한국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사노피 파스퇴르㈜(대표 파스칼 로빈),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대표 

정경희) 중 본 보도자료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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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칼슘경로차단제(CCB) 계열 항고혈압제인 암로디핀은 혈압 변동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부정적인 심혈관 이벤트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프로바스크정의 허가는 이르베사르탄 단독요법(저용량군 150mg, 고용량군 300mg)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만 19 세 이상 성인 본태성 고혈압 환자 271 명을 대상으로 아프로바스크정의 유효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한 3 상 임상 연구의 결과가 바탕이 됐다. 해당 연구는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다기관, 

위약 대조, 평행 설계 방식으로 8 주 후 수축기 혈압을 주요 평가 변수로 확인했다. 

 

Full analysis set (FAS)에서의 연구 결과, 8 주 후 수축기혈압(msSBP) 군 간 차이(LS Mean 

Difference)에서 아프로바스크정은 이르베사르탄 단일요법 대비 저용량군, 고용량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다. (단일요법 대비 아프로바스크 150/5mg 군 6.48mmHg(-9.94, -3.03), 

아프로바스크 150/10mg 군 12.79mmHg(-16.26, -9.32), 아프로바스크 300/5mg 군 7.38mmHg 감소(-

11.52, -3.24)) 

 

두 연구 모두에서 이상반응(AE) 발현율은 시험군과 대조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ADR) 및 임상시험 중지의 원인이 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  

 

      파운데이션 비즈니스 석상규 대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아프로바스크정은 국내 최초의 이르베사르탄과 암로디핀으로 구성된 항고혈압 복합제로, 기존 

단일제로 혈압 조절이 어렵거나 여러 약제 복용에 곤란을 느끼던 환자들께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며 “특히나 기존의 아프로벨, 코아프로벨, 로벨리토에 이어 한국에서 진행한 단독 임상을 

통해 안지오텐신차단제(ARB)와 칼슘경로차단제(CCB) 복합제를 출시함으로써 이르베사르탄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내 고혈압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